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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들이 경제를 돕다니?       18-02-14

타주에 다녀오기 위해서 로스 안젤레스 공항에서 지루하고 거창한 검색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로니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검색 요원이 일자리를 얻고 복잡하고 값비싼 검색대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으니 그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계계의 경제에 막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도 수십만 아니면 백여만 명의 검색요원이 필요하게 된 것은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의 무역센타가 폭팔된 이후부터이었습니다. 뉴욕의 테러행위는 알케이다의 소행이었고 그들의 두목은 빈 라덴이니까 빈 라덴이 이와 같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아이로니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9.11 이후에 금속 탐지기, 폭팔물 탐지기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전례가 없는 호황을 누렸을 것입니다. 미국의 정부도 9.11 사태이후에 국토 안전부를 신설하여 2만명 이상의 직원을 거느리는 부서가 되었고  공항 직원들의 수효도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현재 4.0 % 이하라는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다우 평균지수는 25,000을 초과한  호경기에 테러도당이 긍정적인 공헌을 한다니 실로 입맛이 쓴 인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를 보면 선악이 공존합니다. 만일에 절도법, 강도범, 살인자, 사기꾼 등등 의 악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필요하겠습니까? 변호사나 검사 또는 판사가 필요하겠습까? 감옥을 지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간수나  보안 요원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같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80여 국가들이 상호 존중하고 침략이나 침범을 전혀 하지 않는 다면 전쟁이 있을 수도 없고 군대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침범을 하는 국가도 있고 침범을 당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해서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군복을 입고 국방의무를 수행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처럼 나쁜 인간들이 있고 셰계적으로는 나쁜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경제를 키워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자신도 미국에 약 60년 전에 이주해 와서 미국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레이저 무기와 적성 국가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일자리를 준 회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미국에 대적한 적성국가들에게도 고마워 해야하는 생각에 쓴 웃음이 나옵니다.

최근에 제가 가르치는 한 대학교에서 한 성인 학생에게 무슨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범죄수사학에 사용되는 컴퓨터 소프트 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질은 범인을 찾아내고 그를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복잡힌 과학적 분석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찾아내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기술이 최고도로 발전을 하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범죄들이 원만하게 종결될 것입니다. 그 핵생도 고기능범들이 범하는 흉악한 범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나 악인을 절대로 찬양하거나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악과 악인들이 있는 세상 즉 고통과 참사가 있는 세상에서 살아보지 않는다면 죄악과 참사와 고통이 없는 천국에서 그런 천국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도 영생도 상대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사망을 거쳐서 잃어보지 못하였거나 죽음이 없다면 영생을 고마워 하지도 못하고 영생의 의의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위대한 창조주의 계획 하에 완전과 영생을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악을 범해서는 안되겠지만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도록 하신 창조주의 지혜는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끝 
